
고통에는 뜻이 있다 

 

 

왼 발, 네 번째 발가락을 다쳤습니다. 멀쩡한 책상을 공을 차듯 걷어 찬 결과입니다. 재빨리 찬물

로 찜질하고, 약을 발랐지만 점점 부어오릅니다. 새벽에 보니 붓기는 빠지고 까맣게 멍이 들었습

니다. 실수였으니 괜한 상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한번은 제자반 집사님이 다리를 다쳐 몇 달

을 고생했습니다. 사연인즉, 공사장 주변에 공이 있길래 힘껏 찼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볼이 

하필 볼링공이었습니다. 10년도 더 된 일인데도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실소하게 되더군요.  

 

행동거지가 느려지고 조심스러워집니다. 당분간 굼뜨게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길. 연말연시 잔

뜩 바빴던 시기에 신년 새벽기도까지만 몸이 정상이길 바랬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성도님들은 최

근 한 달 동안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셨지요. 저의 잠간 동안의 통증과 비교도 되지 않을 심각한 

상태로 입원, 수술, 교통사고 등 고속도로에서 주차장까지, 폐차에서 범퍼손상까지... 그래도 툭툭 

털고 일어나시더군요. 마치 남의 일처럼, 혹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일상처럼 생각하시면서요.  

 

옥한흠 목사님의 책 "고통에는 뜻이 있다"의 첫 번째 설교제목이 "변장된 축복"입니다. 고통과 고

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며, 훈련이며, 축복이라고 하십니다. 옥목사님의 장례 예배 때, 이동원 

목사님은 그런 제목으로 책쓰지 말기를 고인에게 부탁하여 그 엄숙한 장례에서 웃음과 함께 애잔

한 눈물을 더하셨지요.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고통이 많습니다. 올 해 그 고통이 해결되기도, 혹은 

더해지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기회와 축복이 되면 좋겠습니다. 조금 느리게 살면서요. 샬롬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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